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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자료 문의> ✆ 010-2878-3685, 박진식 대전지부장

    

 

장애인과 동반자를 배제한 한화생명 볼파크,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성명서] 장애인과 동반자를 배제한 한화생명 볼파크,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도 팬입니다. 응원하고, 환호하고, 함께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현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볼파크는 메이저리그급 최신 시설을 자랑하지만, 정작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배려는 극히 부족합니다. 휠체어석은 바닥에 표시만 있을 뿐,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관람 
중 수시로 일반 관람객의 이동에 방해를 받고, 응원 도구와 서서 응원하는 관중에 가려 경기 
자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관’이라는 야구장의 가장 큰 
즐거움을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동반자를 위한 배려도 전무합니다. 휠체어석과 함께 동반자석을 예매할 수 없고, 동반자는 
일반석을 따로 구매한 뒤 경기장 내부에서 임시 의자를 받아야 겨우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의자를 들고 외야까지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오히려 동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또 다른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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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휠체어석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2. 일반 관람객 이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물리적 구분 및 높이 조절
  3. 서서 응원하는 관객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 조정
  4. 휠체어석과 동반자석의 통합 예매 시스템 마련
  5. 동반 1인 이상까지 함께 예매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6. 동반자석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
  7. 보조 의자 제공 방식의 전면 개선
  8. 의자 수령 및 반납을 돕는 지원 인력 배치
  9. 외야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성 중심의 동선 재조정
  10. 장애인 관람객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피드백 반영 시스템 구축

 시즌 중간이라도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한화이글스는 말뿐인 ‘최신 시설’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짜 홈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팬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같은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박진식 지부장


